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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이지난해 2·4·5·7·8·10·11월

에 이어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.50%로

묶었다.

2021년 8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

긴축 탓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

(PF)을 중심으로 고조된 대출 부실 위

험, 2년 연속 경제 성장률 1%대(실질G

DP 기준) 추락 등을 막으려면 기준금

리를낮춰야한다.

하지만 통화 정책의 제1목표인 물가

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

개월째 3%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데다,

가계대출증가세도확실히꺾였다고보

기 어려운 만큼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

물가·가계부채·미국 통화정책 등을 더

지켜보자고판단한것으로해석된다.

한은 금융통화위원회(이하 금통위)

는 이날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

서 현재 기준금리(연 3.50%)를 조정 없

이동결했다.

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

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

기준금리를 한 번에 0.50%p 낮추는 이

른바 ‘빅컷’(1.25→0.75%)에 나섰고, 같

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(0.75→0.50%)

를통해2개월만에0.75%p나금리를빠

르게내렸다.이후무려아홉번의동결

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

만에 0.25%p 올리면서 이른바 ‘통화정

책정상화’에나섰다.

그뒤로기준금리는같은해11월, 202

2년 1·4·5·7·8·10·11월과 2023년 1월까지

0.25%p씩여덟차례, 0.50%p 두차례등

모두3.00%p높아졌다.

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

난해2월동결로깨졌고, 3.5%기준금리

가이날까지약1년째유지되고있다.

한은이 8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한

마디로 부동산PF·물가·경제성장·가계

부채 등 상충적 요소들의 복합 위기에

대응해야하는딜레마상황때문이다.

한은(2.1%)과정부(2.2%)는올해실질

국내총생산(GDP)성장률이 2%를웃돌

것으로 보고 있지만, LG경영연구원(1.8

%)·신한금융지주(1.7%)·KB금융지주

(1.8%)등은고금리·물가에따른소비부

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(한은·정부 1.4%

추정)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1%대 성장

에그칠것이라는전망을내놓고있다.

고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으로서 부동

산PF 등 취약 부문에서부터 태영건설

유동성 위기와 같은 대출 부실 사태도

속출하고있다.

이런성장부진과부동산발금융위기

등은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지만, 여

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

려하면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쉽게

낮출수도없는처지다.

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

12월(3.2%)까지 다섯 달 연속 3%를 웃

돌았다.

금리를 올리지도, 내리지도 못하는

이런 한은의 고충을 근거로 대다수 전

문가도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동결

을점쳤다.

전문가들사이에서는대체로동결행

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, 미국의

피벗(통화정책 전환)과 함께 하반기부

터 비로소 한은의 금리 인하도 시작될

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.

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7

월첫인하를예상하며 “소비가하반기

로갈수록부진할가능성이큰데다,이

때쯤 서비스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 하

락도뚜렷해지면서한은의정책대응이

시작될것으로기대한다”고밝혔다.

/연합뉴스

물가·경기·PF·부채에기준금리1년째동결
한은,상충적요소복합위기대응딜레마상황

올해하반기인하전망…시장에선뷺이르면7월”

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1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금융통화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. /연합뉴스

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(PF)우발

채무 문제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

신청하면서건설업계의유동성위기가

고조되는 가운데 2005년 이후 가장 많

은 종합건설기업이 지난해 문을 닫은

것으로나타났다.

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(건산연)

이발간한 ‘1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’자

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

업공고건수는총581건으로전년대비

219건증가했다.

연간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를 보

면2005년629건이래가장많다.

종합건설기업폐업건수는 2020년 32

7건, 2021년 305건, 2022년 362건 등으로

최근 몇년간은 300건대에서 오르내렸

다.그러다가지난해갑자기 581건으로

급증했다.

시기적으로 보면 폐업건수는 상반기

및하반기각각248건, 333건으로 하반기

에더많은건설사가운영을중단했다.

특히 작년 12월 폐업건수는 월별 기

준으로가장많은74건에이른다.

또한 지난해 부도가 난 업체도 전년

보다1곳늘어난6곳으로집계됐다.

종합건설업체는 발주자, 원도급자,

하도급자 등으로 나뉘는 건설 시장에

서원도급자에해당한다.

따라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, 하

도급자에해당하는전문건설업체에하

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 종합건설업체

폐업은업계에파장을미친다.

결국 이런 폐업 증가는 건설수요 급

감에기인한다.연간폐업건수를보면

건설 불황 사이클과 맞물린다는 점도

이를뒷받침한다.

이런가운데지난해11월건설수주는

12조8천억원으로전년동월대비26%급

감했다.전월과비교해도9.9%줄었다.

특히 민간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35.4

%급감했다.민간수주는모든공정에서

감소세를나타냈다고보고서는밝혔다.

나아가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

돼있고PF발위기가확대될가능성이

있어 건설 경기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

전망된다. /연합뉴스

지난해종합건설사폐업 581건…2005년이후최고

부동산침체에부동산PF위기등영향
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전

달보다 4조원 늘며 1천110조원에 육박

했다.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

수지는 전달보다 악화한 64조9천억원

적자를기록했다.

기획재정부는 11일 지난해 11월 말

기준 재정 상황을 담은 ‘1월 재정동향’

을발표했다.

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정부총

수입은529조2천억원으로집계됐다.국

세·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1년 전 같은

기간보다42조4천억원줄어든것이다.

이중 국세 수입은 324조2천억원으로

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 등을 중심

으로 49조4천억원줄었다.부동산거래

위축,기업실적부진등에따른것이다.

세외수입은한국은행잉여금감소등

영향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조6천

억원줄어든24조8천억원을기록했다.

총지출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73조

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으로 집

계됐다.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

로 26조2천억원,기금은소상공인손실

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천억원

각각줄었다.

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통합재정수

지는19조5천억원적자였다.

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

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

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는64조

9천억원적자를기록했다. /연합뉴스

국가채무1천109조원븣나라살림65조적자

지난해11월말기준

최근1년간주가상승으로국내주식

시장 시가총액이 500조원 가까이 늘어

났다.

11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

가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현황을 분

석한 결과, 올해 1월 초 기준 우선주를

제외한 2천607개종목의시총은총 2천

503조원이다.

이는1년전인지난해1월초의2천11

조원에비해 492조원(24.5%)늘어난수

준이다.

시총 ‘1조원 클럽’에 가입한 종목은

작년 초 228개에서 올해 초 259개로 31

개늘었다.

1년 새 시총이 1조원 넘게 증가한 종

목은 66개다.

시총 1위 삼성전자는 331조3천229억

원에서475조1천946억원으로143조8천7

17억원증가했다.

2위 SK하이닉스 시총은 같은 기간 55

조1천97억원에서 103조6천675억원으로

48조5천577억원 불어났다. /연합뉴스

1년새증시시총500조원가까이늘었다븣1위삼성전자144조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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